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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제약, 리베이트 과징금 소송 패소
서울고법, 경쟁기업 고객 유인 가능성 인정 … 과징금 200억원 부과

의료기관 등에 약품 공급대가로 각종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기업에게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

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는 동아제약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1월7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2007년 12월 제약 10사가 병원과 약국, 도매상 등에 5000억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을 적발해 

제약기업에 200억원 가량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동아제약에 대해서는 현금과 물품 제공, 골프 비용 부담 등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를 하고 도매상

의 약품 재판매 가격을 불법으로 제한하는 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과징금 

45억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동아제약은 “고객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이 경쟁기업의 고객을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지 공정위가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함에도 특정하지 않고 고객유인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의약품은 최종 소비자인 환자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가 처방해야 하는 특수성이 있어 의사

나 의료기관을 상대로 한 판촉행위는 결국 환자의 의약품 구매로 연결될 수밖에 없고 동아제약의 리베이트 제

공행위는 경쟁기업의 고객을 유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결했다.

또 “본사 차원에서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에 해당하는 판촉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음에

도 구체적 행위와 직접 관련되는 매출만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정한다면 과징금제의 본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

며 “관련된 모든 거래처에 대한 매출액을 근거로 액수를 산정한 것도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4년 가까운 기간에 현금성 지원금 860억원, 골프 접대비 17억원, 물품지원비 450억원 정도를 집행하

는 등 고객 유인행위의 규모와 영향력을 고려할 때 1％의 부과율을 적용해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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